
선현미담

말조심을 가르친 맹사성의 공당놀이

나이 	㎝어린이(6~9세)

주제

핵심어

한국 문화

한국어

	㎝목표: 말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하기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
	㎝주제: 말조심, 존중

	㎝말조심, 존중, 맹사성, 정승, 주막, 젊은 선비, 공당놀이, 말놀이

	㎝목표: 옛날(특히 조선시대)에 나그네가 길을 가다 밥과 술, 
잠자리를 제공받아 쉴 수 있었던 ‘주막’을 알 수 있다.
	㎝요소: 주막

	㎝목표: 동사 ‘조심하다’의 다양한 의미를 배우고 활용한다.
	㎝단어: 조심하다
	㎝표현: 말을 조심하다, 행동을 조심하다, 감기 조심하다, 길을 
걸을 때 조심하다.



구연활동내용

이야기 시작 노래 부르기

제목 알리기

인사 나누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OOO,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예요.

오늘 할머니가 들려줄 이야기는, 제목 나와라 뚝딱! 
'말조심을 가르친 맹사성의 공당놀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혹시 친구가 나에게 말을 함부로 했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그래요. 
기분이 좋지 않죠? 
오늘은 조선시대에 있었던 지혜로운 맹사성 대감의 이야기인데요. 한 젊은 
선비가 허름한 맹사성을 보고 무시하듯 말을 했대요. 그때 맹사성은 젊은 선비에게 
화를 내지 않고 재미있는 말놀이로 말조심을 가르쳤다고 해요. 맹사성이 어떻게 
말조심을 가르쳤는지 알아볼까요?

'말조심을 가르친 맹사성의 공당놀이' 이야기 속으로 출발!
🎤 하나 둘 셋 넷! 이야기 시작!  우리 모두 신나게 잘 들어 보아요. 
�🏼 귀는 쫑긋 ✨ 눈은 반짝 준비됐나요? 하나 둘 셋 넷! 출발합니다. 빵빵! 🔊



이야기 들려주기

옛날, 조선시대 때 맹사성이라는 선비가 있었어요. 맹사성은 열심히 공부해서 
벼슬 중에서 으뜸인 정승까지 되었지요. 하지만 맹사성은 검소하고 정직하며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맹사성 대감은 정승인데도 우리 집보다 더 작은 집에서 사신대.”
“음식도 늘 소박하게 드신대요.”
“아유, 나는 그분이 비단옷 입으신 걸 한 번도 못 봤다니까.”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사람들은 모두 그런 맹사성을 존경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맹사성이 집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어요. 
주위를 둘러보던 맹사성 눈에 주막이 보였지요.

“잘됐다! 저 주막에서 쉬어 가야겠어.”

맹사성은 얼른 주막으로 들어갔어요. 주막은 사람들로 북적북적했어요.

“저런, 앉을 자리도 없네.”

맹사성은 혹시 자리가 있을까 하면서 기웃기웃 살폈지요. 

그런데 젊은 선비가 자리를 몽땅 차지하고 앉아 있었어요. 데리고 온 하인들까지 
빈틈없이 죽 걸터앉아 있지 뭐예요. 

‘흠,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는군!’



이야기 들려주기

맹사성은 들으라고 일부러 ‘에헴’ 헛기침을 했어요. 젊은 선비는 그제야 맹사성을 
흘낏 쳐다봤어요. 허름한 맹사성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빈정거리며 
말했지요.

“홀딱 젖으셨구려. 어쩌다가 그리 비를 맞았소?”

“비가 오는데 피할 자리가 없으니 비를 맞지요.”

맹사성의 대답에 젊은 선비는 화가 났어요. 

‘이 시골 늙은이를 좀 놀려 줘야겠군.’

젊은 선비는 맹사성에게 앉을 자리를 주고선 말했어요.

“급한 일이 없으시면, 여기 앉아 놀이 한번 하지 않으시겠소?”

젊은 선비는 어려운 걸 물어 맹사성에게 창피를 줄 생각이었지요. 맹사성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거, 좋은 생각이구려.”

젊은 선비는 히죽거리며 말했어요.

“그럼, ‘공’으로 묻고 ‘당’으로 답하는 놀이를 합시다.”



이야기 들려주기

맹사성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먼저 시작했어요.

“무슨 일로 서울에 올라왔는공?”

“과거 시험을 치러 왔당.”

젊은 선비가 곧바로 대답했지요.

“무슨 시험인공?”

“재주 좋은 사람을 뽑는 시험이당.” 

젊은 선비는 의기양양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맹사성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지요.

“내가 합격시켜 줄공?”

“웃기는 소리당.”

젊은 선비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딱 잘라 말했어요.

얼마 뒤, 맹사성은 궁궐로 들어갔어요. 새로 들어온 관리들과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지요. 젊은 관리들은 한 줄로 공손히 서서 맹사성에게 차례로 인사를 
했어요. 맹사성은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맞추며 말했지요.

“내 일처럼 나랏일을 열심히 해야 하네. 항상 명심하게나.”



이야기 들려주기

“예!”

관리들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나라의 최고 벼슬인 정승이 하는 말이니까요. 

그때 맹사성 눈에 띄는 관리가 있었지요. 얼마 전 주막에서 공당놀이를 했던 젊은 
선비였어요. 맹사성은 젊은 선비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어찌 여기 있는공?”

젊은 선비는 그 소리를 듣자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바로 앞에 정승 
맹사성이 웃으며 서 있었지요. 젊은 선비는 금세 얼굴이 파래졌어요.

‘시골 늙은이가 그 유명한 맹사성 정승이었다니! 나는 이제 죽었구나.’

젊은 선비는 바닥에 넙죽 엎드렸어요. 

“죽어 마땅합니당.”

“하하하!”

그 모습에 맹사성은 큰 소리로 웃었어요.

옆에 있던 사람들은 궁금해서 다들 눈이 둥그레졌지요. 맹사성은 주막에서 
있었던 일을 사람들에게 말해 주었어요.



이야기 들려주기

“아이고, 그런 일이!”

“허허허!”

모두 맹사성과 함께 큰 소리로 웃었어요. 젊은 선비는 창피해서 얼굴이 빨개졌지요. 

그 후로 잘못을 깨달은 젊은 선비는 절대로 외모와 차림새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행동도 늘 조심했지요. 젊은 선비는 맹사성의 
넓고 깊은 마음을 본받아, 아주 훌륭한 관리가 되었답니다. 



구연활동내용

한국 문화, 한국어 소개하기

여러분,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잘 들었나요? 
맹사성이 젊은 선비와 공당놀이를 했는데, 이 말놀이를 통해 무엇을 가르쳤나요?

네, 젊은 선비에게 말조심을 가르쳤지요. 조심하는 것은 잘못이나 실수가 없도록 
신경을 쓰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죠. 그래서 
‘말을 조심하자’, ‘행동을 조심하자’는 말을 써요. 또 ‘감기 조심해’, ‘길을 걸을 때 
조심해’ 등 마음에 새겨 주의하는 것도 ‘조심하다’를 쓴답니다.

여러분, 맹사성 대감이 집으로 가다가 갑자기 비가 내려 비를 피한 곳이 있었죠. 
거기가 어디일까요?

네, 주막이었지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식당이나 휴게소, 호텔이 많이 없었어요. 
먼 길을 갈 때는 걸어가거나, 아니면 말이나 가마를 타고 갔어요. 그래서 중간에 
쉬어 갈 곳이 꼭 필요했지요. 그곳이 ‘주막’이었어요. 배고프면 밥을 먹고, 어른들은 
술을 마시고, 피곤하면 하룻밤 잘 수 있는 곳이었답니다. 나그네들은 주막에 들러서 
따뜻한 국밥을 먹고, 마당에 있는 평상에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했지요. 주막 
이야기가 궁금한 친구들은 ‘도란도란 이야기보따리’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아요!



구연활동내용

이야기 정리하기

여러분, 할머니와 '말조심을 가르친 맹사성의 공당놀이' 이야기를 정리해 보아요.

조선시대 정승 맹사성은 검소하고 겸손한 태도로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았어요. 어느 날 비를 피해 들어간 주막에서 젊은 선비가 그의 외모와 차림새를 
보고 무례하게 대했지요. 하지만 맹사성은 화내지 않고 ‘공당놀이’를 통해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지요. 훗날 젊은 선비는 부끄러움을 
알고 스스로 반성하며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도 맹사성의 넓고 깊은 마음을 본받아, 외모와 차림새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사 나누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다음에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또 만나요. 안녕!

이야기 마치는 노래 부르기

그럼, 이야기 마치는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할머니랑 인사합시다. 이야기 마치는 
노래 시작!
🎤 하나 둘 셋 넷! 잘 들었어요. 우리 모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 귀는 쫑긋 ✨ 눈은 반짝 정말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만나요. 빵빵! 🔊


